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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 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에 임대료 50~80% 감면 -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덜고, 골목상권 회복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도 하반

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

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임차인에게 공유재

산 임대료를 감면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약 342억 원의 임대료 감면혜

택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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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물가와 유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

하기로 했다.

* 시 공유재산 임차인 4,039개소,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312개소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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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경>


